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마지막 때는 지구 멸망이 아닌, 자기 영혼의 멸망의 때다.

2. 육신이 살아 있어도 ‘영’은 심판받고 사망에 처한다. 어떤 자의 영혼은 그대

로 영원한 사망의 세계에 처해 살기도 한다.

3. 말세의 심판은 지구 멸망이 아닌 영혼의 멸망이다.

4. 자기 영혼이 멸망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 육신이 힘써 자기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

5. 성자 분체를 알고 인정해야 성자와 통한다.

6. 사탄이 꾈 때, 그 꾐에 동의하지 말아라. 이는 책임분담이다.

7. 말씀을 들으면서 성자 주님을 맞는 것이다. 말씀 안에 성자 주님이 계신다.

8. ‘말씀’ 안에 성자 본체도, 분체도, 시대도, 재림의 비밀도 다 들어있다. 고로 

말씀을 잘 들어라.

9. ‘말씀’ 타고 성자 주님이 오신다. 성자 주님은 선생에게 처음 오실 때도 말

씀하면서 오셨다.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 다시 오신 주님을 

맞았다. 신부가 되어 맞았다.

10. 성자께서 그 분체를 통해 말씀한 것을 믿고 행한 것이 성자를 맞은 것이

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말씀을 뺏기면, 성자를 뺏긴 것이다.

11. 말씀은 사랑이다. 고로 말씀의 터전 위에 세운 사랑이어야 주님과의 사랑

이 이루어진다.



12. 말씀으로 주를 맞아야 말씀으로 주를 증거하게 된다.

13. 말씀 모르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그 육

신 통해 성자 주님이 오신다.

14. 말씀을 받은 것이 성자를 받은 것이다. 휴거도 말씀 따라 된다.

15. 재림 주관권에 들어온 것도 ‘말씀’ 때문이다.

16. 말씀 귀히 여기고 듣고 행하여라.

17. 구세주는 말씀 가지고 온다.

18. 구원하려면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구원이다.

19. ‘말씀’을 네 육신으로 삼고 살아라.

20. 네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말씀’을 넣고, ‘말씀’을 네 애인으로 삼고 살아

라.

21. 말씀이 곧 성자다.

22. 이 시대를 ‘말씀’으로 잡아라. 그것 외에는 없다. 아담 하와는 ‘말씀’을 뺏

겼기에 4000년 동안 후손들까지 고통을 받았다.

23. 매일 말씀을 100% 배워라. 10년, 20년, 30년 동안 섭리사를 따라오며 새 

말씀을 듣고 믿었어도 말씀의 근본을 모르느냐. 일주일만 확실히 배우면 확실

히 아는 말씀이며, 하루만 제대로 듣고 믿어도 될 간단한 말씀이다. 시대 말씀

을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사망으로 가는 영이다. 고로 시대 말씀을 불신하는 자



들을 불신하자. 그 중에 더러는 이미 사망에 가서 그 영이 짐승이 되어 사는 

자들도 많다. 수박 겉은 싱싱해도 갈라 보면 썩어서 곯아 냄새가 난다. 이와 

같이 인생 육신은 멀쩡해도 그 영은 썩어서 끝난 자들이 많다.

24. 말씀을 모르는 자는 쪼개져서 이미 천리나 떨어져 나갔다.

25. 성자 주님은 그 시대에 성자의 육으로 삼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가 

곧 ‘오리라.’ 한 자다. 성자의 육이 된 자를 믿고, 성자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

해야 모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서 신부로 부활되어, 그 ‘육’이 땅에서 휴거

되고, 그 ‘영’도 하늘로 휴거된다.

26. ‘기도’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 전화통이다. 고로 기도의 전화를 걸면 

만난다. 또한 ‘기도’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 문이다. 고로 기도의 문을 열

면 주님을 만난다.

27.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 문제는 오직 시대 구원자가 대신 희생함

으로 그 죄를 속량해 준다. 그러므로 시대에 죽을 자들을 살려 준다. 그리고 

또 구원역사를 펴 나가는 것이다.

28. 시대 구원자는 성자 주님 앞에 조건을 세워 첫 신부의 열매가 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주님 앞에 신부의 열매가 된다.

29. 예수님 때는 구원자인 예수님의 육이 죽음으로 그 육을 잃고 성령의 역사

가 일어났지만, 이 시대는 시대 사명자가 살아서 이 시대를 따르는 자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30. 올해까지 저마다 만들어진 그대로 휴거된다고 생각해라. 우주선이 미완성

된 상태에서 발사하면 중간에 꽝하고 폭발하게 된다.

31. 말씀을 듣고도 가슴 뜨끔하게 감동받지 못하면, 마음·정신·생각·영이 마치 



꿈에서 못 깨어난 것 같아서 전환이 안 된다.

32.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는 자기 애인이 깨워도 못 

일어나니 때리고 물을 부으며 깨웠다. 고로 놀라서 뛰어나가서 살았다. 나머지 

친구들은 깨워도 안 일어나서 그냥 나왔다. 애인이 맞을 때는 곡하게 생각하며 

헤어지려고 했으나, 무너진 집을 보여 주니 얼싸안고 울면서 감격해 했다. 죽

은 친구들의 시체를 보여 주니, 더 감격해 하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끌어안은 채 놓지 않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외쳤다. / 성자 주님이 지난

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셨다. 그러니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이 시대 말씀을 

외쳐 주어라.

33. 사망으로 죽은 영혼들을 보고 와야 더 외치게 될 것이다. 사망 지옥에 가

서 보면 쇼크 받는다. 자기가 아는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불속에서나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곳에서 고통 받는 것을 보면, 자기도 행여 믿다가 안 믿어

서 저리 될까 두려워하며 살게 되기 때문이다. 

34. 생활 속의 사랑이다.

35. 순간 자극적인 분위기 사랑은 육적인 사랑으로서 후다닥 하고 끝난다. 그

러면 다시 사랑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생활 속의 사랑’은 오직 혼적으로 

영적으로만 가능하다. 사랑도 길을 잘 들여놔야 된다.

36. 온종일 생활 속에 주와 대화하여라. 마치 자기 옆에 있는 애인과 말하듯이 

성자 주님과 대화하며 생활 속에 주님을 자기 마음·생각·심정 속에 넣고 사랑

하는 것이다.

37.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사는지 해 보아

라. 못 하면 못 하는 자요, 하면 하는 자다. 


